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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배포) 2018. 3. 20(화)

즉시 사용

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이정환

(044-200-2139)

이낙연 무총리, 제8차 세계 물 포럼 참석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3.19(월)오 라질리아에서 “물의 공유

(SharingWater)“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제8차 세계 물 포럼

(3.18(일)~23( ))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.

 ㅇ 세계 물 포럼은 1997년부터 3년마다 ‘세계 물의 날(3.22)’을 후

하여 약 1주일간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서, 한민국은 2015년에

제7차 세계 물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. 

※ 역 세계 물 포럼 개최지

-1차(1997)모로코 마라 쉬 /2차(2000)네덜란드 헤이그 /3차(2003)일본

교토·오사카 /4차(2006)멕시코 멕시코시티 /5차(2009)터키 이스탄불

/6차(2012) 랑스 마르세이유 /7차(2015) 한민국 구·경주

※ 제9차 세계 물 포럼은 2021년 세네갈 다카에서 개최될 정

 ㅇ 이번 물 포럼에는 △헝가리·세네갈· 도기니·가이아나·기니비사우·

상투메 린시페 통령과 모로코 총리, 일본 황태자 등 각국

정상 인사들뿐만 아니라, △유엔·유네스코·OECD·유엔환경계획

(UNEP)·세계은행(WB)·미주개발은행(IDB) 등 국제기구 표들, 

△물 련 지자체, 학계, NGO 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

□ 이 총리는 개막식 연설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며 인간 생활의 필수

요소인 물의 요성을 강조하고,국제사회에 △물의 혜택을 공유

하고,△물 리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공유하며,△물과 련한

갈등을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는 거버 스(goodgovernance)를

공유할 것을 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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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히, 재 세계인구의 1/10이 청결한 식수에 근이 어려운

상황임을 강조하면서,6번째 유엔 지속가능발 목표(SDGs : 

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인 “모두를 한 물과 생”의

달성을 해 국제사회가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.

 ㅇ 한 올해 ‘세계 물의 날’에 발족되는 「지속가능발 을 한

물 행동 10년」에 주목하면서 물 문제 해결은 유엔 지속가능발

목표(SDGs) 달성의 선결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. 

※ 「지속가능발 을 한 물 행동 10년(2018-2028)」

-새천년개발목표(MDGs:Millenium DevelopmentGoals)달성을 한

「생명을 한 물 행동 10년(2005-2015)」의 후속조치이자,2016년 제71차

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 목표(SDGs)달성을 한 조치로 채택

□ 이 총리는 개막식에 이어 미셰우 테메르 라질 통령이 주최하는

공식오찬에 참석하여 각국의 정상 참석자 국제기구 표들과

국제 물 문제 해결을 한 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의했습니다.

ㅇ 한편,이 총리는 이날 오후에 제8차 세계 물 포럼의 부 행사로

진행되고 있는 엑스포 을 방문하여 한국 (KoreaPavillion)을

둘러보고,한국 운 에 참여한 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

□ 물 포럼 참석에 앞서,이 총리는 3.18(일)이번 포럼에 참가하는

우리나라의 물 분야 유 기 표단을 한 오찬을 주재하고

△장기 ·입체 인 물 리정책 수립·시행 △물 련기술 경연 회

등을 통한 신 ·창의 기술개발 진 △ 기획단계부터 유 기

간 업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.

 ㅇ 이번 물 포럼에는 △국토교통부,환경부 등 계부처,△경상북도,

구시,경주시 등 지자체,△수자원공사,농어 공사 등 물 련

기업과 △한국물포럼,환경공단,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다양한

유 기 과 학계에서 총 130여명의 우리 표단이 참여했습니다.

  ※ 첨부 : 1. 제8차 세계 물 포럼 참고자료

2. 제8차 세계 물 포럼 개막식 총리 연설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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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부 1 : 제8차 세계 물 포럼 참고자료

q 기간 장소 :2018.3.18.(일)-23(), 라질리아

   o 개막식은 3.19(월) 오 이나, 3.18(일) 16:00부터 엑스포 개장

q 주제 : Sharing Water (세계 물 문제 황과 해결 련 경험, 지식 공유 확 )

   o 통합 물 리에 한 노하우와 다양한 물 문제에 한 해결책을 공유

하자는 취지로 설정

   o 9개 소주제 : Theme(Climate, People, Development, Urban, Ecosystems, 

Financing) + Cross Cutting Issue(Sharing, Capacity, Governance)

q 주최 : 라질리아 주정부, 세계 물 원회(WWC)

q 구성 : ①정치 (Political), ②주제별(Thematic), ③지역별(Regional), ④시민

사회(Citizen), ⑤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의 5개 과정과 특별세션

*, Water Expo(산업박람회) 

           * UN 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세션, 세계물개발보고서 특별세션 등

   o 포럼 기간 5개 과정별로 토의 세션들이 동시에 진행

      – 8차 물포럼에서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 과정을 새로 마련

     ※ 한국에서 개최된 제7차 물포럼의 경우 정치 과정, 주제별 과정, 지역 과정, 시민

사회 포럼 외에 과학기술 과정을 마련

   o 정치 과정(정책 수립·입법·집행을 통한 물 문제 해결방안 모색)은

△각료 회의(결과물로 각료선언문 발표), △국회의원 회의, △지방정부

회의, △ 검사 회의( 번 8차에서 신설)로 구성

q 로고 : 시간, 장소, 숫자, 물, 지속가능성의 5가지 요소를 모래시계로 형상화

①시간 : 모래시계 형상으로 행동, 결단, 공유의 시 성을 표

②장소 : 모래시계 상단 록색 타원 내부에 남미 륙 지도를 표

③숫자 : 상하 칭의 로고가 숫자 8을 형상, 이번 개최 차수 의미

④물 : 모래시계 하단 란색 타원에 수되는 물방울을 묘사

⑤지속가능성 : 상단 록색 타원, 하단 란색 타원의 칭성으로

물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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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부 2 : 제8차 세계 물 포럼 개막식 총리 연설문

  미셰우 테메르 라질 통령님, 로드리고 롤럼버그 라질리아 주지사님, 

베네디토 라가 세계 물 원회 원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, 

  지구 남반구에서 처음으로 세계최 의 물 행사가 열렸습니다. 포럼을 비

하신 라질 정부와 세계 물 원회 계자 여러분,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

물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 

 

  2015년 한민국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 포럼은 물과 련된 문제들의

해결방안과 그 실천방법을 논의했습니다. 그 결과 총 16개의 ｢실행 로드맵｣이 

마련 습니다. 

  그 후 많은 나라의 앙정부와 지방정부,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그 로드맵을 

이행하기 해 노력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지난 3년의 성과와 경험을 평가

하고 공유하기 해, 오늘 라질리아에 다시 모 습니다. 

  내외 귀빈 여러분, 

  희 한민국도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한국은 지난해

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. 채소 등 농업생산이 었고, 섬을 포함한 일부

지역은 한 때 생활용수를 제한 으로 공 받았습니다. 동양의 통치자들이

로부터 치산치수(治山治水)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은 이유를 도 감

했습니다.

  물은 독 이 아닌 공유의 상입니다. 이번 세계 물 포럼에서 우리는 몹시 

어려운 과제인 ‘물의 공유’를 놓고 머리를 맞 니다. 는 인류의 행복한 

미래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. 

  첫째, 우리는 물의 혜택을 공유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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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 인류의 10분의 1인 7억 명 정도가 마실 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

18억 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.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

80%는 오염된 물이 그 원인입니다. 이로 인해 날마다 1천 명의 아이들이

죽어가고 있습니다.

 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고, 물 수요는 지 보다 40% 

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세계 인구의 25% 이상이 물

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. 국제사회가 물 부족에 한 분명한 기

의식을 가지고 ‘지속가능발 목표(SDGs)의 여섯 번째 “모두를 한 물과 

생”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 해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.

  더 많은 사람이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 라를 갖추기 해서는

정부의 정책 노력과 기업의 극 투자, 그리고 국제 융기구의 재정

지원까지 효과 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요합니다.

  희 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발 을 이룩했습니다. 여러 요인이 

있었지만, 그 하나는 수자원 인 라의 구축이었습니다. 한국은 그러한

경험을 세계와 공유해왔고, 앞으로도 그 게 할 것입니다. 

  둘째, 세계가 물 리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. 

  물이 주는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효율 인 물 리가 요합니다. 

그래서 는 세계가 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물 리 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

극 나서길 바랍니다.

  2017년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 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 명이 인류의

삶을 바꾸고 있다는데 주목했습니다. 이것은 물 리에도 용될 수 있습니다. 

첨단 정보통신기술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스마트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물

련 기술을 고도화해야 합니다. 이미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사물인터넷

(IoT)을 활용한 상수도 수 하천 수질 변화의 감시 체계를 운 하고

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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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민국은 이곳 라질리아와 비슷한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‘스마트

워터 시티’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. ICT 기술을 용해서 수량과 수질을

실시간으로 리하는 물 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. 해수 담수화와

하수 재이용은 물론, 수상 태양 과 수열 에 지와 같은 신재생에 지 기술도 

개발하고 있습니다.

 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, 세계 일자리의 75% 정도는 물과 연 돼 있습니다. 

물 산업을 육성하고, 신기술 개발을 한 R&D 투자를 확 해 나가면, 새로운 

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진될 것입니다.

  셋째, 물 거버 스(good governance)를 진작시키고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. 

  물의 기는 거버 스의 기라고 일컬어집니다. 는 한때 지방의 도지사를 

경험했고, 지 은 총리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실감합니다. 하천을

사이에 둔 도시와 농 , 지역공동체, 각 국가, 나아가 재 세 와 미래

세 가 물을 효율 으로 공유하는 것은, 어렵지만 긴요한 문제입니다. 

  한국은 정부와 시민사회,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물 리에 참여하는 유역 

거버 스 는 유역 민주주의 실 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는 어려운 

문제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의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

되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. 물과 련된 국내외의 갈등도 다수의 참여와 

오랜 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  그런 에서 각계각층의 민주 인 참여와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는 세계

물 포럼은 물 분야 로벌 거버 스(global governance)를 구 하는 귀

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

  내외 귀빈 여러분,

  22일의 ‘세계 물의 날’에 ｢지속가능개발을 한 물 행동 계획 10년｣이 

발족합니다. 물은 빈곤, 기아, 식량안보, 도시화, 양성평등, 에 지, 기후변화, 

사막화 문제 등 각각의 지속가능발 목표들과 연계돼 있습니다. 물 문제를 

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 을 이룰 수 없다는 을 우리 모두 기억

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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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번 세계 물 포럼의 로고는 모래시계입니다. 모래시계는 물 문제의 해결을 

해 행동할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. 우리는

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. 지 실천해야 합니다. 지 부터 공유

해야 합니다.

  감사합니다.


